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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갤러리 뉴욕은 2021 년 1 월 14 일부터 2 월 13 일까지 이윤이의 개인전 《A Son Older Than His Father》를 
개최한다. 이윤이는 2018 년 제 9 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로, 2020 년 상반기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로 
선정되어 뉴욕에 체류했다. 코로나 19 로 한 차례 연기된 이번 전시는 이윤이의 뉴욕에서의 첫 개인전이다.  
 
이윤이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계들을 바탕으로 영상, 설치작업을 해왔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나’가 
정립되는 과정에 주목해왔다. 영상 작품 속에는 주로 작가의 지인, 동료, 파트너가 등장하여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데, 이 친밀함과 낯섦을 토대로 서로의 이야기를 교환하면서 발견하는 서로의 유사점과 차이에 집중한다. 
이윤이는 시적인 언어, 영상, 퍼포먼스 또는 설치작업 등 매체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개체화 과정’을 한 권의 책 형식에 비유하여 선보인다. 
이윤이는 16 세기 연금술 책 『현자의 장미원(Rosarium Philosophorum)』에 실린 목판화의 이미지와 여기서 
드러나는 연금술의 4 단계, 흑화, 백화, 황화, 적화 과정을 개체화 과정(자기실현)에 빗대어 해석한 융의 아이디어를 
모티브로 가져왔다.1  전시 제목은 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인 〈10 월에서 6 월〉(2019)의 마지막 부분의 구절, 
“아버지만큼이나 늙은 한 남자”에서 인용되었다.   
 
갤러리 입구 쪽에 설치된 프린트 작품 〈등 치고 간 내기〉(2019)는 책의 표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가슴 엑스레이 
촬영본으로, 상하좌우가 바뀐 양 가슴의 이미지는 접힌 듯 서로를 마주하며 속을 드러내면서 겉을 마주 보고 있다.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해를 끼친다는 뜻의 속담, ‘등 치고 간 내기’라는 표현에서 가져온 제목처럼,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동시에 속이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연상시킨다. 또한 타자화된 자신의 신체를 정신과 
분리하여 관찰하면서 생겨난 미묘한 긴장감을 보여준다. 히말라야 암염 소금으로 제작된 조각 설치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들의 12 단계〉(2019)에서 나열되는 문구는 마치 책의 목차처럼 기능한다. 조각난 빨간 뱀의 이미지와 
AA 프로그램의 12 단계 문구가 제단을 연상시키는 붉은 소금 스크린에 전개된다. 이 기본 원칙의 요점은 “영적 
완전함보다는 영적 향상을 추구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자기 성장과 약속, 불완전함을 전제로 하는 이 원칙들은 
비단 알코올 중독자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까지 적용 가능함을 환기한다. 메인 영상인 〈10 월에서 6 월〉(2019)은 
책의 본론에 해당한다. 영상은 중독치료센터에서 생활하는 한 남자의 일상을 관찰하고, 중세 연금술에 대한 융의 
분석 심리학에 기반한 상징적 요소들을 보여준다. 융은 개별적인 존재였던 정신분석학자와 환자가 점차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함을 쌓아가고 감정의 전이 과정을 거쳐 환자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됨을 목판화의 이미지를 빌려 
역설했는데, 이윤이는 타자적 관점에서 출발해 감정적 전이를 이루는 과정에 주목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1『현자의 장미원(Rosarium Philosophorum)』은 1550 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출판된 연금술서로 20 개의 목판화 그림이 실려 있다. 융은 
1946 년에 발표한 저서 『전이의 심리학』 에서 이 목판화의 이미지와 연금술적 단계를 인용하여, 개성화, 정신치료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삶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 있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는 목소리는 ‘너’와 ‘나’가 무의식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담담하게 일깨워준다.  
 
이윤이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의 개념을 시적인 언어, 리듬, 이미지, 소리를 매개로 질문하고 몸과 마음,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타자의 개념이 상반되는 것이 아닌 결국 통합된 원형이라는 답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개별적인 존재들의 성장 속에서 유사성을 발견해 나가는 영적인 여정을 은유와 상징으로 이야기한다.  
 
 
 
 
 
 
 
 
 
 
 
 
 
 
 
 
 
 
 
 
 
 
 
 
 
 
 
 
 
 
 
 
 
 
 
 
 
 
 
 
 
 



 
 
 
 
 
 
 
 
 
 
 
 
 
 
 
 
 
 
 
 
 
 
 
 
 
 
 
 
 
 
 
 
 
이윤이(1979 년생)는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헌터컬리지 미술학부 학사와 복합매체 석사를 
졸업하였다. 두산갤러리 서울(2019, 서울, 한국), 아트선재 프로젝트 스페이스(2018, 서울, 한국), 
인사미술공간(2014,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d/p(2020, 서울, 한국), 원앤제이 갤러리(2019, 서울, 
한국),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2016, 서울, 한국), 국제갤러리(2016, 서울, 한국), 인비져블 독 
아트센터(2013, 뉴욕, 뉴욕주, 미국), 박스 파퓰라이 갤러리(2012, 필라델피아, 펜실페이나주, 미국) 외 다수의 
그룹전을 가졌다. 이윤이는 2018 년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로 2020 두산레지던시 뉴욕, 2019 캔파운데이션 
명륜동 작업실, 2018 인천아트플랫폼, 2015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013 미국 스코히건 회화조각학교, 2012 
멕시코 소마 서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